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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는 어디쯤 왔을 까?       16-02-06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석원유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을 생성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중지될 운명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대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의 연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거의 실용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전기 자동차로는 닛산에서 생산되는 리프 (Leaf), BMW의 i3, 쉐볼레의 스파크 EV, 포드사의 포커스 일렉트릭, 테슬라 등이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격도 3만달러 중반부터 낮게는  2만 달러 상반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한번 충전한 후 주행거리가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할 때 너무  짧다는 이유로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듯합니다. 

또 전기차가 대기 오염을 해결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탄소 함유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녹색 에너지로 주행할 수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물러날 단계는 아닙니다. 운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는 도요다의 프리우스 (Prius),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캐딜락 ELR, 포드의 퓨젼 에너지 (Fusion Energi),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및 쉐비 볼트 (Volt)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을 완전히 없앨 자동차는 수소로 주행되는 자동차인데 이 수소셀 자동차가 대중의 각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수소셀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화학적 효율이 더 높고 수소가 연료로서 산소와 결합하면 배출되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바닷물로부터 태양열전광으로 축출되기 때문에 그 원료도 무한정일 뿐만아니라  태양광선은 오염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문제의 가장 완전한 해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업은 휘발유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해줄 수소셀 교환 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공언하고 있으니 늦어도 1-2년 내로 수소차의 대중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가 대중화되면 원유수입도 필요 없게 되고 주민들도 공해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